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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ASB 의 IAS 19 개정 발표 – 개정, 축소, 정산 

 

Issue 

2018년 2월 7일 IASB는 확정급여제도의 개정, 축소, 정산 회계처리와 관련하여 IAS 

19 ‘Employee Benefits’의 개정을 발표하였다.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 제도의 개정, 축소, 정산 이후 회계기간의 잔여기간에 대한 당기근무원가 및 

순이자를 산정하기 위해 순확정급여부채(자산)의 재측정에 사용된 가정을 

사용한다. 

 자산인식상한의 영향으로 이전에 인식하지 않은 초과적립액의 감소도 

과거근무원가나 정산손익의 일부로 당기손익에 반영한다. 

Impact 

확정급여제도의 변경으로 제도의 개정, 축소, 정산이 있을 수 있다. 이 경우 IAS 19 에 

따라 개정 시점 현재의 가정과 사외적립자산의 공정가치를 이용하여 개정 전과 후의 

순확정급여부채(자산)을 재측정하여 과거근무원가나 정산손익을 산정한다. 

당기근무원가와 순이자는 통상 기초의 가정을 이용하여 계산하였다. 그러나 

과거근무원가나 정산손익을 산정하기 위해 순확정급여부채(자산)을 재측정한다면 

잔여기간의 당기근무원가와 순이자는 재측정에서 사용한 가정 및 사외적립자산의 

공정가치를 이용하여 재측정하여야 한다. 해당 개정에 따라 제도의 개정, 축소, 정산 

후 잔여기간에 인식될 손익에 영향이 있을 것이고, 순확정급여부채(자산)를 보다 

빈번히 재측정할 수 있다. 

제도의 개정, 축소, 정산에 따라 초과적립액이 감소할 수 있고 이는 자산인식상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과거근무원가나 정산손익은 IAS 19 에 따라 계산되고,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자산인식상한에 대한 영향은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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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하지 않는다. 이는 확정급여채무의 변동이나 정산을 통해 

사실상 초과적립액이 기업에 환급된 것이므로 거래의 실질을 반영한다. 이번 

개정으로 이러한 효과가 상쇄되지 않는다는 것을 명확히 하였다. 

Who is affected 

개정에 따라 확정급여제도의 변경으로 과거근무원가나 정산손익을 인식한 기업들에 

영향이 있을 것이다. 개정내용은 2019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 

이후 발생한 제도의 개정, 축소, 정산에 전진적으로 적용한다. 


